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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별 헤는 밤’이 저절로 입 속을 맴도는 계절이다. 저 하늘 멀

리, 지구에서 수십억, 수백억광년 떨어진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별이 있을까. 그런데 여기 눈

에 보이는 별이 전부가 아니라며 137억년 전 우주의 자취를 쫓는 자들이 있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도 볼 수는 있다면서. 세계를 무대 삼아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는 한국인 프런티어 7

명의 색다른 우주 이야기를 들어보자.

우리는 태양에서 가장 많이 오는 빛(가시광선)에 익숙하다. 인류가 햇빛을 더 많이 볼수록 포

식자를 피해 생존하는 데 유리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진화한 것이다. 허블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멋진 우주 사진도 대부분 가시광선 작품이다. 하지만 드넓은 우주에서는 우리 눈에 보

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영화를 보면 투명인간을 찾기 위해 적외선 감지용 안경을 쓴다. 사람의 몸에서 열선인 적외선

이 나오기 때문이다. 적외선은 가스와 먼지가 모인 성간구름 속에서 태어나는 별이나 행성에

서도 방출된다. 병원에서 가슴 사진을 찍는 데 쓰는 X선은 블랙홀에 고속으로 빨려드는 물질

에서도 나온다. 라디오파나 레이더파가 속하는 전파는 먼 은하에서 빠르게 물질이 분출될 때

도 만날 수 있다. 모두 가시광선으로는 볼 수 없는 우주의 또 다른 모습이다.

X선에서 전파까지 다양한 전자기파로 합동작전을 펼쳐야 우주란 거대한 성의 비밀을 캐낼 수

있다. 최근에는 우주에서 날아오는 입자도 우주의 베일을 벗기는 ‘도구’로 사용된다. 세계 곳

곳에서 여러 가지 ‘무기’로 미지의 우주를 공략하는 데 앞장 선 한국인들이 있다. 한국과학문

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우주의 신비를 파헤치는 최전선에서 활약 중인 한국과학자 7명을 현장

에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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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블 우주망원경에서 초대형 풍선까지

 

미국 메릴랜드대 서은숙 교수는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지원하고 3개국 총 50여명이 참여

하는 거대 프로젝트의 총지휘자다. 남극에서 우주입자를 관측하는 초대형 풍선을 띄워 NASA

10대 과제 중 하나를 공략 중이다. 일본 스바루천문대의 표태수 박사와 미국 등이 세운 제미

니천문대의 송인석 박사, 캐나다 등이 건설한 CFHT의 김삼 연구원은 하와이 마우나케아 해발

4200m에서 별과 행성이 탄생하는 현장을 가시광선과 적외선으로 탐색하고 있다. 송 박사는

미국, 호주 등에서 10여명이 참여해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외계행성을 직접 촬영하려는 프로

젝트의 책임자다.

NASA 제트추진연구소의 노정희 박사는 적외선 우주망원경으로 궁수자리의 삼렬성운에서 ‘별

들의 인큐베이터’를 발견해 올해 초 미국천문학회에서 세계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우주

초기의 은하들을 전파로 연구 중인 미국 매사추세츠대 윤민수 교수는 멕시코 화산 꼭대기에

들어설 거대 밀리미터파 망원경(LMT)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연구진이 300명에 달하는

미국 하버드대 천체물리센터의 김동우 박사는 NASA의 찬드라 X선 망원경으로 은하의 진화과

정을 연구하고 있다.

137 억년 전 우주는 빅뱅이라는 대폭발로 탄생했다. 이후 수 억년 만에 은하들이 태어났다고

한다. 은하 안에 있던 수천억 개의 별들도 진화를 거듭했다. 태양은 50억살쯤 먹었고 태양이

속한 우리 은하의 나이는 약 130억살이다.

흔히 우주를 이루는 기본 단위는 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별들이 수천억 개 모여 있는

은하가 기본이다. 은하들이 태어나고 모이고 충돌하며 우주가 진화하는 것이다. 물론 은하 안

에 있는 태양 같은 별도 태어나고 죽는다. 은하 안에는 가스와 먼지가 모인 성간구름이 있는

데, 이 성간구름이 자궁처럼 별을 잉태한다. 이렇게 태어난 별은 중심의 수소가스를 태우며 살

아가다 중심연료가 다하면 죽음을 맞이한다. 무거운 별은 초신성 폭발을 일으켜 최후를 맞는

다. 이 폭발 때 많은 물질이 주변으로 흩어져 성간물질이 된다. 별은 성간물질에서 태어나 다

시 성간물질로 돌아가는 셈이다.

별의 일생을 사람에 비유한다면 노 박사가 적외선으로 연구하는 ‘별들의 인큐베이터’는 자궁

속에 있는 태아 상태라 할 수 있다. 송 박사와 표 박사가 가시광선과 적외선으로 탐색하는 초

기 별과 외계행성 연구는 이제 갓 태어난 상태에서 생후 3개월까지의 아기 이야기에 해당한

다. 서 교수의 연구대상인 우주입자는 초신성 폭발 때 쏟아져 나오니까 그의 연구는 사람의 임

종 얘기에 비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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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주 초기의 은하에 대한 윤 교수의 연구는 개인 차원이 아니라 인류 차원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의 연구는 아프리카에서 기원한 인류가 이제 막 탄생지를 떠나는 역사에 해당

할 것 같다. 또 김 박사가 연구하는 은하 진화는 세계 각지에 흩어진 인류가 살아가는 현장에

비유될 수 있겠다.

이제 인류의 진화와 개인의 일생에 비유될 수 있는 7명의 천문학자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들

은 모두 한국에서 나고 자라서 세계 최첨단 현장에서 뛰고 있는 한국 대표주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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